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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등학생의 가출충동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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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s of Runaway Impulse by Gender in High School Students
Kim, Eu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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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an attempt to investigate causes of runaway impulse in male and female students with runaway impulse experience in high 
schools, this study was carried out. Methods: The subjects were 195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gi and Incheon area. The data were col-
lected by using the questionnaires. Results: To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main causes of runaway impulse were ‘conflicts with 
parents’, ‘interference and excessive expectations of parents’ and ‘burden of study and grades’. In cases of youth with runaway experience by 
runaway impulse, the major causes of runaway impulse were ‘want to have fun with friends’ and ‘conflicts with parents’. Also shelter and 
economic difficulties were obstacles that prevent a runaway despite runaway impulse to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But in female, the 
fear and anxiety about runaway were higher barriers than those of male. Conclusion: From the above results, major causes of runaway im-
pulses were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burden of study. And barriers to prevent a runaway were shelter, economic difficulties to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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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 ·정신 ·도덕·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아동에서 성

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자아

의식의 발달과 부모로부터 독립, 억제된 환경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흔히 청소년들에

게 심리적 갈등을 야기시키며, 다양한 수준의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강한 가출충동과 가출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Ad-

ams, Overholser, & Spirito, 1994). 

가출충동이란 가출행동을 유발하는 심리내적인 충동을 의미한

다(Nam & Lee, 2009). 즉, 가출충동은 자기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충동성 혹은 가족 내 갈등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동안 집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상태로 

가출충동수준은 가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다(Kim, 

2009). 

청소년들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가출충동을 경험하게 된다. 

National Youth Commission (2006)에 따르면 일반청소년의 56.7%, 위

기청소년의 80.1%가 가출충동 경험이 있으며, 위기청소년의 50.1%

가 가출경험이 있었다. Yeon과 Min (2004) 연구에서도 가출을 경험

한 고등학생들 중 72.7%가 가출 전에 적어도 1번 이상 가출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었다. 

가출충동은 가출의 선행요건이며 가출을 결정하기 전 각 개인

의 심리내적인 정서작용이기 때문에 가출의 원인과 동일하거나 거

의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가출의 원인과 구별하여 

가출충동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부 선행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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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출충동을 잘 설명하고 있는 상당수의 독립변인들이 실제로 

가출과는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거나(Park & Hwang, 2010) 서로 영

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Oh, 2010). 

가출충동이 아닌 가출의 원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많이 연구되

어 왔다. 즉, 다양한 변인들이 청소년 가출과 관련이 있으며 크게 개

인, 가정, 학교 및 또래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가출

에 영향하는 개인요인으로는 성별(Kang, 2003; Oh, 2010), 자아개념

(Robertson, 1992; Nam & Lee, 2009), 비행 또는 문제행동의 지속적인 

경험(Oh, 2010) 등이 있으며, 가정요인으로는 가정환경(Robertson, 

1992; Whitbeck, Hoyt, & Ackley, 1997), 가정내 신체적 학대(Choi, 

2000; Park & Hwang, 2010), 부모-자녀의사소통(Adams et al., 1994; 

Chang, 1999), 부모와의 유대관계(Oh, 2010; Park & Hwang, 2010), 학

교요인으로 부정적인 교사-학생관계(Oh, 2010), 체벌(Jung & Mun, 

2008), 학업성적(Jung & Mun, 2008; Oh, 2010), 비행친구 유무(Adams 

et al., 1994; Voydanoff & Donnelly, 1999; Nam & Lee, 2009) 등이 있다.

그러나 가출충동 원인을 다룬 연구는 미진하여 일부 논문에서 

가출과 가출충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

였을 뿐이다. 즉, Park과 Hwang (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감독과 

비행친구와의 접촉 변인은 청소년들의 가출 여부에 직접적인 역할

을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유대, 부모학대, 친

구유대 및 긴장요인 등은 가출충동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

인 효과가 가출에 이르는 직접적인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가출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모

감독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

며, 가출의 선행요건인 가출충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유대, 부

모학대, 친구유대 및 긴장요인 등은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

여 가출충동과 실제 가출경험에 대한 예방이나 관리를 다르게 접

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동일한 가출 위험요인을 가

진 가출고위험군 청소년 중에서도 어떤 청소년은 가출을 하고 어떤 

청소년은 가출을 하지 않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다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가출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가출이 행동화되기 이전에 가출충동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들을 조기 선별해 내야 하며, 개별적인 가출충동의 위험요인을 사

정하여 가출충동이 있음에도 내적인 통제력을 키울 수 있는 적절

한 개입 및 예방서비스가 시기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가출의 원인이나 영향변수뿐만 아니라 예방대책을 제

시한 선행연구는 상당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출충동에 대

한 원인이나 영향변수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가출

충동은 주관적인 느낌이 강하여 실제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좀 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가출충동 경험자를 

대상으로 원인분석을 한 논문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출충동을 경험한 인문계 남녀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의 원인과 실제 가출 경

험률 및 가출충동이 있음에도 가출을 억제하는 장애요인들을 파

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예방하고 또한 이

를 관리하기 위한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가출충동을 경험한 인문계 남녀고등학생을 195명을 

대상으로 남녀별 가출충동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충동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제 가출 경험률을 파악한다.

둘째, 성별에 따른 가출충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셋째, 가출경험 유무에 따른 가출충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넷째, 가출충동이 있어도 가출하지 않은 이유를 성별에 따라 분

석한다.

다섯째, 가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사항을 성별에 따

라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일부 지역 남녀별 고등학생의 가출충동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인천 지역의 인문계 남녀고등학교 3개교와 여자

고등학교 1개교, 총 4개교의 가출충동의 경험이 있었던 학생을 대

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총 211명이었

으며 이중 응답이 미비한 자료 16부를 제외한 195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3. 연구 도구

1) 가출충동 원인

가출충동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관련된 원인에 관

한 7개 문항, 가정과 관련된 원인에 관한 8개 문항, 학교와 관련된 원

인에 관한 9개 문항을 제시하여 대상자의 가출충동 원인에 해당되

는 것에 모두 답하도록 하는 다중응답방식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Kim (2009)이 가출청소년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들, 즉 서울 YMCA (1996)의 청소년 가출실태 설문지와 Kim (1999)

의 설문문항을 토대로 3가지 요인, 즉 개인 ·가족 ·학교를 범주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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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2) 가출충동이 있음에도 가출하지 않는 원인과 가출 시 가장 큰 어려움

가출충동이 있음에도 가출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용

기가 없어서’ 등 8개 답지를 제시하여 주된 이유 한 가지를 선택하도

록 하였다. 또한 가출할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사항

을 파악하기 위해 ‘먹고 씻고 잠잘 곳’ 등 6개 답지를 제시하여 주된 

어려움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문항은 Lim (2008)과 Kim 

(2009)의 가출청소년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

구성하였다. 

4. 자료 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2011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대

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는 등 윤리적인 고

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중응답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 3명들이 조사대상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설

명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

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었으며 서면동의를 구한 후 연

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성별 ·가출경험 

유무별 가출충동 원인은 다중응답 교차분석으로, 성별에 따른 영

역별 가출충동의 주된 이유는 χ2-test, 가출충동이 있어도 가출하

지 않은 이유, 가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되는 사항은 Fisher’s 

exact test 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이 82명(42.1%), 여학생 113명(57.9%)이었으

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106명(54.4%)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

가 104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순 이었으며, 

월 가구 소득은 200-299만원이 69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300-

399만 원, 400만 원 이상의 순이었다. 

가출충동 관련특성을 보면, 지금까지 경험한 가출충동 횟수는 

2-3회 정도가 82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4회 이상 경험한 경우

도 43명(22.0%)이었다. 또한 가출충동 경험자 중에서 실제 가출 경

험이 있는 남학생은 82명 중 15명으로 18.3%, 여학생은 113명 중 17

명으로 15.0%이었다(Table 1). 

2. 가출충동 원인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 원인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남녀학생 모두 가출충동 원인의 3순위 안에 속하는 주요 원인은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가 15.5%, 8.8%, ‘공부,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11.9%, 11.7%,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때문에’가 11.6%, 12.9%이었다. 그 중 남학생은 ‘부모와의 갈등 때문

에’가, 여학생은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때문에’가 가출충동 

원인의 1순위이었다. 그 외에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그냥 이유 없

이 답답할 때’가 9.7%, 8.0%, ‘학교나 공부가 싫어서’가 7.7%, 7.5%, ‘그

냥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가 7.7%, 6.1%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에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는 4.2%, 

8.3%, ‘독립하고 싶어서’는 1.9%, 3.6%, ‘집이 싫어서’는 3.5%, 7.8%, ‘왕따 

문제(따돌림, 소외감)’는 0%, 2.2%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개인적 문제(충동적, 인내심 부족 등) 때문에’는 5.8%, 2.4%로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Table 2). 

실제로 가출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가출충동 원인을 보면, ‘그냥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와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가 13.1%, ‘부

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때문에’가 12.3%, ‘공부, 성적에 대한 부

담감’이 10.7%로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부모와의 갈등과 공부에 대

Table 1. General & Runaway Impulse’s Characteristics               (N = 195)

Characteristic Category N (%)

General Sex Male 82 (42.1)
Female 113 (57.9)

Grade 1 23 (11.8)
2 106 (54.4)
3 66 (33.8)

Religion None 104 (53.3)
Protestant 58 (29.7)
Catholicism 20 (10.3)
Buddhism 13 ( 6.7)

Household income < 100 4 ( 2.0)
  (10,000 won/month) 100-199 28 (14.4)
 200-299 69 (35.4)

300-399 56 (28.7)
400 ≤ 38 (19.5)

Runaway Impulse No. of runaway impulse 1 70 (35.9)
2-3 82 (42.1)
4 ≤ 43 (22.0)

Runaway experience Male Yes 15 (18.3)
No 67 (81.7)

Female Yes 17 (15.0)
No 96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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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담감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가 가출

충동 원인의 1순위로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와 성적 문제뿐만 아니

라 친구와 놀고 싶은 가출충동은 실제 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가출충동이 있어도 가출하지 않은 원인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 =15.315, p = 0.03). 남

학생과 여학생 모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가 30.5%, 30.1%로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30.5%, 16.8%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높았으며, ‘용기가 없어서’는 

8.5%, 17.7%, ‘가출 후 상황이 두려워서’는 8.5%, 17.7%, ‘학교 결석이 걱

정이 되어서’는 1.2%, 5.3%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았다(Table 4). 

가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되는 사항을 성별로 분석한 결

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 =14.546, 

p = 0.02).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먹고 씻고 잠잘 곳’이 35.4%, 52.2%, 

‘경제적 어려움’이 47.6%, 31.0%로 가출 시의 주된 어려움으로 생각되

는 사항이었으나, 남학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여학생은 ‘먹고 씻고 

잠잘 곳’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외로움, 불안 등 정

신적 문제와 신체적 건강문제’는 남학생 4.9%, 여학생 8.9%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Table 5). 

Table 2. Causes of Runaway Impulse by Sex (Multiple Response)

Domain Causes of runaway impulse
sex

Male (%) Female (%)

Personal Momentary impulse & curiosity 10 (3.2) 19 (4.6)
Want to be self-reliant 6 (1.9) 15 (3.6)
Want to live freely 13 (4.2) 34 (8.3)
Afraid of scolding after a bad thing 0 (0.0) 1 (0.2)
Ment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20 (6.5) 17 (4.1)
Personal problems (impulsivity, lack of 
  patience, etc.) 

18 (5.8) 10 (2.4)

Frustrating for no reason 30 (9.7) 33 (8.0)
Subtotal 97 (31.3) 129 (31.4)

Home Dislike home 11 (3.5) 32 (7.8)
Parental violence, abuse 2 (0.6) 1 (0.2)
Parental indifference, discrimination 2 (0.6) 8 (1.9)
Conflicts with parents 48 (15.5) 36 (8.8)
Interference and excessive expectations of
  parents

36 (11.6) 53 (12.9)

Parents' frequent fight 11 (3.5) 13 (3.2)
Parents' divorce, remarriage 1 (0.3) 2 (0.5)
Financial difficulties at home 2 (0.6) 6 (1.5)
Subtotal 113 (36.5) 151 (36.7)

School Dislike school and study 24 (7.7) 31 (7.5)
Burden of study and grades 37 (11.9) 48 (11.7)
Overly strict school discipline and control 3 (1.0) 5 (1.2)
Discrimination and punishment of school
  teachers

3 (1.0) 2 (0.5)

Conflicts with teachers 3 (1.0) 4 (1.0)
Bullying issues 0 (0.0) 9 (2.2)
Victims of school violence 0 (0.0) 1 (0.2)
Friends' runaway temptation and encourage 6 (1.9) 6 (1.5)
Want to have fun with friends 24 (7.7) 25 (6.1)
Subtotal 100 (32.2) 131 (31.9)
Total 310 (100.0) 411 (100.0)

Table 3. Causes of Runaway Impulse by Runaway Impulse’s Experience 
(Multiple Response)

Domain Causes of runaway impulse

Runaway impulse’s 
experience

No (%) Yes (%)

Personal Momentary impulse & curiosity 26 (4.3) 3 (2.5)
Want to be self-reliant 17 (2.8) 4 (3.3)
Want to live freely 37 (6.2) 10 (8.2)
Afraid of scolding after a bad thing 0 (0.0) 1 (0.8)
Ment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29 (4.8) 8 (6.6)
Personal problems(impulsivity, lack of 
  patience, etc.) 

24 (4.0) 4 (3.3)

Frustrating for no reason 58 (9.7) 5 (4.1)
Subtotal 191 (31.9) 35 (28.7)

Home Dislike home 36 (6.0) 7 (5.7)
Parental violence, abuse 3 (0.5) 0 (0.0)
Parental indifference, discrimination 9 (1.5) 1 (0.8)
Conflicts with parents 68 (11.4) 16 (13.1)
Interference and excessive expectations of 
  parents

74 (12.4) 15 (12.3)

Parents' frequent fight 21 (3.5) 3 (2.5)
Parents' divorce, remarriage 2 (0.3) 1 (0.8)
Financial difficulties at home 7 (1.2) 1 (0.8)
Subtotal 220 (36.7) 44 (36.1)

School Dislike school and study 45 (7.5) 10 (8.2)
Burden of study and grades 72 (12.0) 13 (10.7)
Overly strict school discipline and control 8 (1.3) 0 (0.0)
Discrimination and punishment of school 
  teachers

4 (0.7) 1 (0.8)

Conflicts with teachers 7 (1.2) 0 (0.0)
Bullying issues 6 (1.0) 3 (2.5)
Victims of school violence 1 (0.2) 0 (0.0)
Friends' runaway temptation and encourage 12 (2.0) 0 (0.0)
Want to have fun with friends 33 (5.5) 16 (13.1)
Subtotal 188 (31.4) 43 (35.2)
Total 122 (100.0)

Table 4. Causes of Not Runaway Despite Runaway Impulse by Sex 
 (N = 195)

Causes / Sex Male (%) Female (%) χ2* p

A lack of courage 7 (8.5) 20 (17.7) 15.32 0.03
Because of the degree to bearable 9 (11.0) 8 (7.1)
No shelter 25 (30.5) 34 (30.1)
No money 25 (30.5) 19 (16.8)
Afraid of situation after runaway 7 (8.5) 20 (17.7)
Because of disappointed and worried
  parents 

4 (4.9) 5 (4.4)

A concern about absence from school 1 (1.2) 6 (5.3)
Fear of social prejudice on runaway youth 4 (4.9) 1 (0.9)

*Fisher’s exact test.



 남녀 고등학생의 가출충동 원인 129

논  의

Oh (2010)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출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은 초등학생 21.9%, 중학생 46.4%, 고등학생 51.6%이었

다. 즉,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증가하여 고등학생의 경우 절

반정도의 학생이 가출충동을 느끼고 있었으며, 고등학생 중 가출 

경험자는 12.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중 가출 경험자가 

18.3%, 여학생은 15.0%이었다. 선행연구에 비해 가출 경험자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난 것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타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출충동을 경험한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가출경험자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

험비율이 높은 것은 Oh (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녀학생 모두 가출충동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부

모와의 갈등 때문에’,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때문에’이었다. 

Chang (1999)의 연구에서도 ‘부모님이 이유를 듣지 않고 무작정 야

단부터 칠 때’ 가출충동을 느낀다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가출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

의 관계 및 갈등이 청소년의 가출과 관련이 있으며(Chung & Ann, 

2001; Bae & Jeon, 2002; Kang, 2003; Park, 2006), 가족의 지지는 가출

충동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나 간섭과 같은 부모의 감독은 부정

적인 위험요인이라 하여(Oh, 2010)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부, 성적에 대한 부담감’ 또한 남녀학생 모두에게 

가출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이었다. Choi (2000)도 교사와

의 관계, 학교성적만족, 학교규칙준수, 학교동일시, 교우관계 등 학

교와 관련된 요인 중에서 학교성적만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친다

고 했으며, Chung과 Ann (2001), Kim과 Kim (2008), Oh (2010)도 학교

성적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

다. 본 연구대상자는 가열된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제도하에서 성적

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입시에 따

른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과 무관할 수 없어 부모와의 관계와 

성적이 가장 큰 스트레스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의 가출충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업성적

에 대해서도 부모의 권위적인 감독보다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용

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는 등 관심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그냥 이유 없이 답답할 때’, 

‘학교나 공부가 싫어서’, ‘그냥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를 가출

충동의 원인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의 가출은 일반

적으로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불량 친구들과 어울림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의 시대적 특징은 유복한 가정환경과 

자녀 수의 감소, 자녀중심의 가정교육, 사교육의 증가와 학업성적으

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또 다른 형태의 청소년 가출이 

발생된 시기이다(Lim, 2008). 따라서 학업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등 

자신을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욕구로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최근 동향에 의하면, 청

소년들의 가출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인식은 37.4%에 불

과하고 나머지는 부정적이지 않아(Lim, 2008), 가출에 대한 인식이 

점점 관대해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가출을 심각하게 생각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할 수 있는 또는 친구와 재미있게 놀

고 싶을 경우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는 청소년의 시각이 만연하여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정 내의 신체적 학대가 청소년들의 가출충동

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Choi, 2000; Park & Hwang, 2010; Oh, 2010), 

본 연구에서는 가출충동의 원인으로 부모의 폭력과 학대라고 답

한 경우가 남학생 0.5%, 여학생은 0%로 거의 가출충동 발생에 영향

을 주지 않아 이에 대한 계속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 중 실제 가출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가출충동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특이한 점은 부모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

와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가 1순위라는 점이다. 이는 친구와 놀고 싶

어서 발생하는 가출충동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일단 이로 인한 가

출충동이 생기면 실제 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가출경험 친구의 유무(Lee, Kim, Kim, 

& Chung, 2006; Kim & Kim, 2008), 비행친구와의 접촉 여부(Park, 

2008; Park & Hwang, 2010)가 가출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본 연

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을 줄이거나 예방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비행친구와의 접촉

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다른 변인을 중재하는 것보다 효과적

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와 ‘돈이 없어서’가 

가출충동이 있어도 가출하지 않은 주요한 원인이었으며, ‘먹고 씻

Table 5. The Biggest Difficulty for Runaway Subjects Assumed by Sex
 (N = 195)

Difficulty / Sex Male (%) Female (%) χ2* p

Problems of sleeping, eating and washing 29 (35.4) 59 (52.2) 14.55 0.02
Economic hardship 39 (47.6) 35 (31.0)
Loneliness, anxiety, mental problems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4 (4.9) 10 (8.9)

To do something not to want (hazardous 
  environments, flight experience, 
  prostitution, etc.)

5 (6.1) 3 (2.7)

Worsen conflict with parents 5 (6.1) 2 (1.8)
Will not go home 0 (0.0) 4 (3.5)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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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잠잘 곳’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되

는 사항이었다. 즉, 거처와 경제적인 요인은 남녀학생 모두 공통적

으로 가출 여부의 갈등 순간에 가출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여학생은 이외에도 ‘용기가 없어서’, ‘가출 후 

상황이 두려워서’도 가출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며, 

가출 시 어려움으로 ‘외로움, 불안 등 정신적 문제와 신체적 건강문

제’를 선택한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아, 여학생의 경우 가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가출에 대한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 남학생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가출충동의 원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독립하고 

싶어서’, ‘집이 싫어서’, ‘왕따 문제’는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부모의 감독이나 학교의 억

압에서 벗어나 간섭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욱 동경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Kim (2009)의 연구에서도 

우울, 불안,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공격성, 내재화 등 총 문제행동에

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제시된 바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가출충동의 주요한 원인은 부모와의 갈

등, 그리고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었

다. 즉, 성적에 대한 부담과 부모님의 부담스러운 기대감 등으로 부

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러한 환경을 벗어나 보려는 생각에서 가

출충동이 커지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즐

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자녀와의 대화를 통

해 자녀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듣고 해결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친구와 놀고 싶어서 생긴 가출충동은 실제 가출경험으

로도 이행되기 쉬우므로 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녀학생 모두 가출충동이 있음에도 가출을 방해하는 장

애요인은 가출 후 거처에 대한 고민과 경제적인 요인이었다. 특히 여

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가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소극적인 태도

가 강해 이는 여학생에게는 주요한 가출에 대한 장애요인이었다.

청소년 가출 문제는 어느 개인의 문제를 떠나 우리 모두의 적극

적인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출의 선행요건인 가

출충동의 원인은 청소년 가출예방 대책수립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할 자료이다. 가출충동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

에 어느 특정한 것을 선택하여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결과를 참조로 해결의 실마리를 부모와 청소년 자신에서부터 

풀어간다면 청소년 가출충동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한 고등학생으로 제한되었고, 

편의추출하였으므로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

다. 따라서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출충동의 원인 및 다양한 

변인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시행하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출충

동 경험자와 가출경험자를 대상으로 가출충동의 원인과 실제 가

출의 원인을 비교 분석하여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가출충

동과 가출에 대한 예방이나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가출충동을 경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의 원인, 실제 가출 경험률 등을 파악함으로써 

가출충동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

었다. 

경기·인천 지역의 4개 고등학교에서 가출충동 경험이 있었던 자

를 연구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 조사를 통해 총 19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통해 다중응답 

교차분석, χ2-test 및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충동을 경험한 고등학생 중 실제로 가출을 경험했던 

남학생은 18.3%, 여학생은 12.1%이었다.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3순위 안에 속하는 가출충동의 주

요 원인은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때

문에’, ‘공부,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로 부모와의 관계와 성적에 

관한 문제이었다. 그 외에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그냥 이유 없이 

답답할 때’, ‘학교나 공부가 싫어서’, ‘그냥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싶어

서’를 가출충동의 원인으로 많이 제시하였다. 또한 가출충동의 주

된 원인은 아니지만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많이 선택한 항목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독립하고 싶어서’, ‘집이 싫어서’, ‘왕따 문

제’이었으며, ‘개인적 문제(충동적, 인내심 부족 등) 때문에’는 여학생

에 비해 남학생이 많았다. 

셋째, 실제 가출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가출충동 원인은 ‘부모

와의 갈등 때문에’와 ‘그냥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싶어서’가 1순위이

었으며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때문에’, ‘공부, 성적에 대한 부

담감’의 순이었다. 부모와의 관계와 성적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와 

놀고 싶은 가출충동은 실제 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출충동이 있어도 가출하지 않은 원인은 남학생과 여학

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마땅히 갈 곳

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가출 후 상황이 두려워서’, ‘학교 결석이 걱정이 되어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아,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가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소극적인 태도가 강했다. 

다섯째, 가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되는 사항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먹고 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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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잠잘 곳’, ‘경제적 어려움’을, 가출 시 주된 어려움으로 생각하였으

나, 남학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여학생은 ‘먹고 씻고 잠잘 곳’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외로움, 불안 등 정신적 문제와 신

체적 건강문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가출충동의 주요한 원인은 부모와의 갈

등, 그리고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었

다. 또한 남녀학생 모두 가출충동이 있음에도 가출을 방해하는 장

애요인은 가출 후 거처에 대한 고민과 경제적인 요인이었다. 특히 여

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가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소극적인 태도

가 강해 이는 여학생에게는 가출에 대한 주요한 장애요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출이 행동화 되기 이전의 청소년

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와 학업에 대한 부담감 등을 중재요인으

로 가출충동의 예방이나 관리를 위한 적절한 개입 및 예방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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